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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

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매개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학생 4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첫째,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과보호 총점, 

과잉보호 및 불안,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통제, 자율성 저해는 정서조절능력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다음

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와 또래관계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보호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 저해는 주도성, 협동/공감, 또래관계 총점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과보호의 하위요인 중 과잉기대

는 협동/공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과잉애정은 협동/공감, 또래관계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협동/공감, 주도성, 또래관계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

동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

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과보호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어머니의 과보호, 정서조절능력, 또래관계, 매개모형검증, 구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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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이 성장해 감에 따라 아동의 대인관계 

영역은 가족에게서 또래, 이웃, 학교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간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취

업이나 육아부담, 교육열 등으로 인해 어린이

집이나 교육기관에 다니는 연령이 점점 낮아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이 또래관계를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또래와 함께 지내

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의 또래관계는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학령 후기 아동의 경

우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특정 

또래와의 친밀한 우정관계가 형성되면서 또래

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래관계는 아

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Shin, 2007), 아동기에 또래집단에게 수용되는 

것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도모하며(Bukowski & Hoza, 1989), 아동

의 자기역량 지각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인

으로 작용한다(한종혜, 1996). 또한 아동기 대

인관계의 질은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친다(Gifford- Smith & Brownell, 

2003; Kupersmidt, Coie, & Dodge, 1990). 즉, 아

동기의 좋지 못한 또래관계는 학교에서의 중

퇴,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범죄, 정신병리, 사

회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예측한다(Mikami, 

Szwedo, Allen, Evans, & Hare, 2010; Parker & 

Asher, 1987). 따라서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

은 학령 후기 아동이 달성해야 할 주요한 과

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은 출생 후 양육자와의 초기 상호작용

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

동은 양육자와의 경험에 기초하여 내적 표상

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상은 상호작용

을 하는 대상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대인간 행동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제

공해 줌으로써(Burks & Parke, 1996),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끄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Bargh, Lombardi, & Higgins, 

1988).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는 아동의 전반

적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0년대 이후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만혼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한자녀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자녀 가정에

서 자녀가 ‘골드 키즈(Gold Kids)’라고 불릴 만

큼 가족 내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서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점들

이 이슈화되고 있다.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헬리콥터 부모’ ‘캥거루족’이라는 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들은 자

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가 제대로 분리되지 못해 부모가 

자녀 스스로 처리해야 할 모든 과제를 미리 

대신 처리해줌으로써 자녀가 자율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절대

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일컫는다.

  Adler(1973)는 아동양육에서 가장 위험한 교

육적 오류는 자녀를 과보호하여 응석받이나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며, 과보호의 여

러 모습 중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주

위를 돌면서 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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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아동은 자신이나 주변의 문제를 자율

적으로 처리해본 경험이 없어 발달단계에 적

합한 과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

키지 못한다. 또한 과보호를 받은 아동은 자

기애와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협동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다고 한다(김춘경, 2000; 박아청, 1998; 유형근, 

1992). Doh와 Falbo(1999)는 과보호와 사회적 

유능성 간에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는

데, 아동이 과보호를 받을수록 사교적이지 못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

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희의 연구

(2000)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과보호할수록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과보

호를 받은 아동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

활하지 못하며(문혁준, 2000; 신민경, 2003; 이

지희, 문혁준, 2008), 사회적 능력이 낮거나 사

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재희, 주은선, 2002; Oh, 1989). 이를 통해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보살피며, 아동

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서의 

사회화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

이기 때문이다. 정서조절이란 과도한 긍정적

인 정서나 부정적인 정서에서 유발된 부적절

한 행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지연시키거나 충

동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Gottman & Katz, 

1989), 자신의 정서경험을 사회적으로 수용되

는 방법으로 표출하는 능력도 포함한다(Cole, 

Michel, & Teti, 1994). 박서정(2004)은 정서조절

능력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표현이 요구

되는 상황에서 이에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

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여기에는 정서적

인 자극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

적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고 하였다. 아동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적 정서표출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정서조절능력을 우선적으로 습득해야 한

다(Shaffer, 1999).

  과보호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과보호하는 부모는 자녀의 요

구를 무조건 충족시켜주려 하기 때문에 자녀

는 충동적으로 되기 쉽고(전풍자, 1989), 자녀

를 세심하게 보호하여 자극에 매우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녀는 침착하지 못하고 신경

질적이기 쉽다(박아청, 1998). Parker(1979)는 부

모의 과보호가 아동의 불안이나 우울, 보복적 

공격성향을 높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주연

(2009)은 어머니의 과보호가 심할수록 자녀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임희수와 박성연(2002)은 어머니가 과보호적이

며, 지시․통제적이고, 거부․적대적인 양육행

동을 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발산적이

고 회피적이며 공격적인 방식으로 조절한다고 

하였다. 도순희(2008) 또한 어머니가 자녀를 

과보호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감정변화에 맞게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볼 때, 어머

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또래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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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만족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

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 문제가 발

생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

들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판단한 후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은 

또래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연진, 

2002). 또한 친구관계가 원만하며,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높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

로 보인다(박성연, 강지흔, 2005). 반면 정서조

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보이고, 사회․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한유진, 2006; Eisenberg & Morris, 2002; Rose, 

1991). 이러한 아동은 분노, 걱정,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

에, 또래관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Fabes, Eisenberg, Jones, Smith, 

Guthrie, & Poulin, 1999). 하지만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것은 대인관

계에서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Thompson, 

1994). Calkins(1994)는 정서적 각성을 처리하는 

정서조절이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한

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아동

의 정서조절능력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어머니

의 과보호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조절능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아동

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과보

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를 통합

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유사한 맥락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

착이나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정서

를 매개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일예로, Contreras와 동료들(2000)은 긍정적 정

서조절 대처전략이 애착과 또래관계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eibert 

(2009)는 애착이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또래유

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종각(2009)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

의 정서표현성을 통해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을 통해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이 매개역할을 할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

서조절능력을 매개로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에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조

절능력이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살펴

보고자 한다.

  아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과보호

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양육방식으로 나타

났지만(허혜경, 김혜수, 2004), 주로 양육태도

의 한 유형으로 연구되었을 뿐 과보호만을 다

룬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래관계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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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대상자 수(%)

성별
남 249 (52)

여 230 (48)

학년
5학년 257 (53.7)

6학년 222 (46.3)

출생순위

외동 76 (15.9)

첫째 167 (34.9)

막내 200 (41.8)

중간 35 (7.3)

무응답 1 (0.2)

어머니의 

나이

30대 123 (25.7)

40대 335 (69.9)

50대 이상 16 (3.3)

무응답 5 (1.0)

어머니의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 (2.3)

고졸 118 (24.6)

전문대졸 19 (4.0)

대졸 128 (26.7)

대학원졸 92 (19.2)

무응답 111 (23.2)

어머니의

직업유무

있음 310 (64.7)

없음 167 (34.9)

무응답 2 (0.4)

경제수준

상(잘 사는 편) 192 (40.1)

중(보통) 265 (55.3)

하(못 사는 편) 19 (4.0)

무응답 3 (0.6)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479)

조절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변

인임에도 불구하고 과보호가 이들 변인과 어

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

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와 어떠한 관

련이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인관계의 폭이 보다 확대되

고, 또래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며, 정서조절능

력이 급증하는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과보호가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들에게 자녀의 정서

조절능력과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양육 방향을 제시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보다 건강하고 적응력 있는 

아동으로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을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아동의 또래관계 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2)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과보호

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동구, 서대문구, 

송파구, 강남구, 도봉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15개 학급의 남녀 학생 479명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되는 시기는 아동기

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발달적 전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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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아동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

구가 생기게 되고, 학교에서의 또래관계를 보

다 중요하게 여기며,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 시기는 

정서조절능력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달상의 특징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

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어머니의 과보호

  어머니의 과보호는 정은영과 장성숙(2008)이 

우리나라 어머니의 과보호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

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자녀가 

직접 자신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에 대해 

평정하는 것으로, 과잉기대(부모의 과잉 교육

열로 인한 지나친 기대), 자율성 저해(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 박탈), 

과잉통제(부모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 과잉보

호 및 불안(자녀를 유아 취급하고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보호하고 돌봐줌)과 과잉애정(부모의 

지나친 접촉과 허용 및 부모자녀간의 일체감)

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의 4점까지의 리커트형으로 평정하도록 되

어있으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

이 어머니의 과보호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은영과 장성숙(2008)은 척도개발 시 전문

가들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고,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

증하였다.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조사를 통해 각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검토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는 .88이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icchetti 

(1995)가 개발한 ERC(Emotion Regulation Check 

List)를 박서정(2004)이 번안․타당화 하고, 이

를 이경님(2009)이 아동평정용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경님(2009)은 

박서정(2004)이 타당화한 정서조절능력척도 20

문항을 아동평정용으로 재구성하고, 요인분석

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총 19

문항이 선택되었으며, 부적응적 정서조절(11문

항)과 적응적 정서조절(8문항)의 두 요인이 추

출되었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감정의 기복

이 크고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응적 정서조절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공감능

력이나 정서지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

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리커트형으로 평정하

도록 되어있으며, 정서조절능력의 총점을 산

출하기 위해 부적응적 정서조절문항(2, 6, 8, 9, 

11, 12, 14, 15, 17, 18, 19)은 역채점하였다. 정

서조절능력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며 

적응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는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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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또래관계

  아동의 또래관계는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개발한 또래관계기술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직접 평정하는 것으

로 주도성과 협동/공감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

뉘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성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또래와의 관계

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행동을 의미하며, 

협동/공감은 또래를 돕거나 물건을 공유하거

나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 및 또래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행

동을 의미한다(양윤란, 오경자, 2005). 각 문항

은 행동의 빈도를 묻고 있으며, ‘전혀 없었다’

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의 리

커트형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모든 문항

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

기술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양윤란과 오경자(2005)는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관련 척

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입

증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계수

는 .81이다.

3. 연구절차

  2010년 10월 예비조사를 통해 척도에 대한 

아동의 문항이해 정도와 절차상의 문제 여부, 

소요시간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아동들은 담임선생님의 지도하

에 교실에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배부된 설

문지 488부는 모두 회수되었으며, 수집된 자

료 중 부실 기재되거나 미완성된 자료를 제외

한 479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

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

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

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대한 연

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해 추정된 모형이 관측된 자료

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자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χ2통계량은 전반적

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치

이며, 여러 적합도 지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측정치이

다. χ2값이 작고 유의하지 않을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χ2
통계량은 표본

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

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정옥분, 

2010).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

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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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호 정서

조절

능력

과잉

기대

자율성

저해

과잉

통제

과잉보호

및 불안

과잉

애정
총점

정서조절능력 -.26*** -.23*** -.24*** -.28*** -.04 -.28*** -

또래

관계

주도성 -.02 -.11* .07 -.05 .07 -.00 .45***

협동/공감 -.10* -.16** .01 -.07 .10* -.05 .56***

총점 -.07 -.15** .05 -.07 .09* -.03 .56***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상관관계 (n=479)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 왜냐하면, 이 지

수들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과 함께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측정치들이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

족시켜야 한다. 각 변수들이 일변량 정규분포

를 이루는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일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

인들의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값을 살펴

본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1.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보호 총

점(r=-.28, p<.001), 과잉보호 및 불안(r=-.28, 

p<.001), 과잉기대(r=-.26, p<.001), 과잉통제

(r=-.24, p<.001), 자율성저해(r=-.23, p<.001)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을 아기취급하고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돌보고 있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으며,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과하게 간섭한다고 지각할수록 아

동은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또래관계와 부분

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잉기대는 협동/공감과

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10, p<.05). 

즉, 아동이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다고 지각할수록 또래와의 협동이나 

규칙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또래의 감정에 관

심이 없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저해는 협동/공감

(r=-.16, p<.01), 또래관계 총점(r=-.1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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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 .001

그림 1. 기본모형: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대한 완전매개모형

주도성(r=-.11,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아동은 어머니가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빼앗는다고 지각할수

록 또래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또래와 협동하지 않거나 규칙을 지키

지 않으며, 또래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잉애정은 협동/공감(r=.10, 

p<.05), 또래관계 총점(r=.09,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과하게 접

촉하고 허용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을수

록 또래와 협동이나 공감을 잘하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 간에는 유

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동의 정서조절능력은 협동/공감(r=.56, p<.001), 

또래관계 총점(r=.56, p<.001), 주도성(r=.45, 

p<.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협동, 규칙 준수 및 공감을 잘하고, 

주도성과 또래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대한 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정서조절

능력이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모

형을 추정하였다(그림 1 참조). 다음 단계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에서 아동의 또래관계로의 직

접 경로를 추가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² 검증을 사용해 기본모형과의 적합도 차이

가 유의한지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Sobel(1982)의 공식과 Bootstrap 기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우선 정서조절능력이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

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

을 하는 기본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를 살펴보

면, 경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참

조). 즉,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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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과보호 → 정서조절능력 -.32 *** -.28 *** .05  -6.25

  정서조절능력 → 또래관계 .54
*** .65 *** .05 10.99

  또래관계 → 주도성 1.00 .69

  또래관계 → 협동/공감 1.02
*** .86 *** .09 11.83

*** p < .001

표 3. 기본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과보호 → 정서조절능력 -.32*** -.28*** .05  -6.25

  정서조절능력 → 또래관계 .59
*** .69*** .05 11.48

  과보호 → 또래관계 .14** .14** .04  3.23

  또래관계 → 주도성  1.00     .70

  또래관계 → 협동/공감 .99
*** .85*** .08 12.20

** p < .01,  *** p < .001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정서조절능력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기본모형이 수집된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χ2
= 11.80, 

p=.003), RMSEA에 의한 적합도도 .10으로 적

합도가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다른 적합도 지수는 TLI가 .93, CFI가 .98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기본모형에 어머니의 과보호에서 

아동의 또래관계로 가는 직접경로를 추가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부분매개 변인으로 하

는 연구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에 대한 경로계수는 표 4와 같다.

  연구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를 살펴보면, 경

로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

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정서

조절능력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또래관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결과, 유의수

준 .05에서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

이 채택되었다(χ2=1.13, p=.29). 또한 다른 적

합도 지수도 TLI가 1.0, CFI가 1.0, RMSEA가 

.02로 이전 단계에서 추정한 기본모형보다 적

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유도가 하나 감소함

에 따라 χ2값의 감소량이 임계치인 3.84보다 

커야 적합도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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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 .01,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대한 부분매개모형

그림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기본모형과 연구모형을 비교해보면, 기본모형

은 자유도가 2, 연구모형은 자유도가 1로 자

유도가 하나 감소하였다. 그에 따른 χ2값의 변

화량(Δχ²)은 10.7로 감소량이 임계치인 3.84보

다 크게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기본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이 기본모형보다 

자료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은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

관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어머니의 과보호는 정

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에 간접적

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참조). 

  연구모형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부분매개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

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그림 3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조절능력을 통한 매

개효과는 a의 효과와 b의 효과를 곱한 ab로 정

의된다(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정서조절능

력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b에 대한 Z검증(Sobel, 1982)을 실시하였

다.

  위 식에서 SE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SEa는 

a의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SEb는 b의 표준오차

를 나타낸다. 표 4에 제시된 a, b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산출된 Z값은 -5.48(p<.001)이므로,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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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매개효과 ab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

다. a와 b에 대한 개별검증에서도 두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Bootstrap 기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

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유의확

률을 추정한 결과 Lower Bound는 -.26, Upper 

Bound는 -.12, 유의확률은 p<.01로 나타나 어

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

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부분매개

로 하여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과보호에 대한 

지각이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관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과보호를 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부적응적으로 조절하게 되고,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은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

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어

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

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

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보호 총점, 과잉보호 

및 불안, 과잉기대, 과잉통제, 자율성 저해는 

정서조절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을 아기취급하고 불안해하

며 지나치게 돌보고 있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으며,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과하게 간섭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가 청소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능력과 정적인 

관련이 있고(도순희, 2008), 어머니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발

산적이고 회피적이며 공격적인 방식으로 조절

한다는 연구결과(임희수, 박성연, 2002)와 일치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심리적인 통제를 할수

록 아동은 감정발산 및 회피와 같은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김희영의 연

구(2010)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저해시킨다

는 윤영신의 연구(2007)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정서조절능력을 습득하

는 데 있어 어머니의 양육이 중요한 요인이라

는 것을 시사한다. 어머니가 자녀를 온정적이

고 수용적이며 민감하게 대하고 적절하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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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김숙형, 2004; 박서정, 

2004; 오남희, 2008; Silverman & Ragusa, 1991)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됨을 의미한

다. 일예로 아동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창

피함 혹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감

정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극복 가능한 감정

일 수 있다. 하지만, 과보호하는 부모들은 자

녀의 불쾌한 감정을 미리 통제하거나 무시하

기 때문에 과보호를 받은 아동은 부정적인 감

정을 재해석하여 적응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기회를 잃게 된다. 아동의 성취에 대한 지나

친 기대 또한 아동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

들며(윤언정, 2009), 아동의 일시적인 욕구를 

즉시 충족시켜 주거나 자율적인 행동을 심리

적·환경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어머니의 양육

행동도 아동의 충동성을 키우고 아동을 신경

질적이며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한다. 반

면, 부모가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공

감하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조절

하게 된다(Tomkins, 1991). 아동들이 정서적으

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정적이면서도 

아동의 자율성을 고무하고, 적절하게 한계를 

설정하며, 아동이 가진 능력 이상의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등의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와 또래관계 간에

는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보호의 하위요인 중 

과잉기대는 협동/공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지나친 교육열로 자신에게 과잉

기대를 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또래를 돕

거나 물건을 공유하거나 규칙을 따르는 데 어

려움을 겪으며, 또래의 감정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과보호를 받은 유아들이 또

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고(신민경, 

2003), 어머니의 과보호를 받은 아동은 사교적

이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연구결과(Doh & Falbo, 1999)와 

일치한다. 이는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양육이 중요한 요

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기대가 적절

할 때 아동은 낮은 공격성을 보이며 이타적으

로 발달한다(Maccoby, 1980). 하지만 부모의 높

은 기대는 자녀를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하

게 하여 자녀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는 

결국 공격성으로 표출된다(윤언정, 2009).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한 지나친 

압력 및 스트레스 때문에 대인관계능력을 키

우는 데 관심을 두지 못하며, 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권석만, 2000). 부모들 또한 치열한 입시경쟁

으로 인해 자녀에게 공부만 잘 하면 된다고 

강조하며, 친구를 동반자가 아닌 뛰어 넘어야 

할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아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

른 사람과 협동하는 것이 어려우며,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어렵다. 이러

한 결과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학

교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려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아동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성장해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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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성 저해는 협동/공감, 주도성, 또래관계 

총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은 어머니가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각할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

하고, 또래와 협동하지 않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로부터 아기취급을 받은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김미경, 2007), 어머니가 과

보호할수록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과(박주희, 2000)와 부분적으

로 일치한다. 또한 부모가 통제적이고 강압적

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받거나 사회적 유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

(Cohn, 1990; Cohn, Patterson, & Chcistopoulos, 

1991)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자율성을 격

려하는 어머니의 양육이 자녀가 긍정적인 또

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나

타낸다. 부모는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

를 모니터링하고, 자녀가 또래와 놀이 활동을 

만들고 놀이상황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자녀가 긍정적인 또래관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Ladd & 

Hart, 1992; Rubin, Bukowski, & Parker, 1998).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함으로써 아동

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자신감은 아

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를 탐색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하지

만 과보호를 받은 아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의존적이고 열등감이 

많아 또래관계에서 수동적이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너무 수동적이어서 자기주장을 내세우

지 못하는 아동은 자존감을 상실하고, 결과적

으로 또래의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긍정

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

겨진다. 그리고 아동은 놀이를 통해 공유하

기와 협상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데(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9), 과보호하

는 어머니는 놀이 중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머

니가 미리 통제하고 중재하여 아동이 함께 나

누고 협상하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빼앗음으

로써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과잉애정은 협동/공감, 또래관계 총점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은 어머니가 

과하게 접촉하고 허용하며, 자신과 일체감을 

갖는다고 지각할수록 또래를 잘 돕거나 규칙

을 잘 따르며, 또래의 감정에 관심이 많고 자

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보호를 받은 아동들이 또래관계가 좋지 않

다는 선행연구(문혁준, 2000; 신민경, 2003)와

는 상반되지만, 과보호를 많이 받은 유아들이 

친사회성이 높다고 보고한 김미경의 연구

(2007)와 맥을 같이한다. 여러 연구에서 어머

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이외영, 2002; 정미경, 2002; 진문

주, 2010; 최진희, 2010). 부모의 온정적인 양

육은 아동의 자신감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안

정되게 하는데(Putallaz & Heflin, 1990), 이러한 

요인이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기

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

로부터 부모역할에 있어 자녀에 대한 헌신적

인 사랑과 돌봄 그리고 희생을 중요시 해왔으

며, 부모와 자식 간에 높은 동일체감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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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이 어머니의 지나친 

애정을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

각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과잉애정에 대

한 지각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문제를 긍정적

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는 

결과(장혜정, 2010)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적인 특성을 반

영하는 결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직 과보호 

및 과잉애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

계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협동/공감, 주도성, 

또래관계 총점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 즉, 아동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상

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며 적

응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주도적이고 또래와 

협동이나 공감을 잘 하는 등의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높다.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능하거나 잘 수용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다(강나현, 2009; 김현나, 이경님, 2008; 임연진, 

2002; 전정미, 유미숙, 2006; 허애수, 2003; 황

혜정, 1999).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

고 이러한 정서를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적절

히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적절한 사회적 행

동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

백을 경험하며, 또래에게 인기가 있고(Rubin, 

Bukowski, & Parker, 2006), 또래와 성공적인 관

계를 맺는 아동들은 정서를 잘 조절하는 기술

을 가졌다는 연구(Underwood, 1997)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긍정

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

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인식

은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이해

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

측하게 하여 또래와 어울리기 쉽게 한다(Kail, 

2006). Eisenberg, Fabes 및 Spinrad(2006)는 자신

의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고 긍정적 정서를 

가진 아동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서조절을 

잘 하는 아동은 동정심으로 유발된 친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또래와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자신

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것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을 높여

(Thompson, 1994) 또래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추측된

다.

2.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에 대한 모형 검증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또

래관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과보호를 한다고 지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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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아동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도 한다. 과보호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과보호를 많이 받은 

유아들이 친사회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김미경, 

2000)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과보호를 

받은 아동들이 또래관계가 좋지 않다는 선행

연구(문혁준, 2000; 신민경, 2003)와는 상반된

다. 이는 모형검증에서 과보호의 하위요인별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총점을 사용했기 때문

인 것으로 추측된다. 과보호의 하위요인 중 

또래관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요인이 있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과보호를 다룬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과보호의 어

떤 측면들이 또래관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과보호에 대한 지각은 아동

이 자신의 정서를 부적응적으로 조절하게 하

며,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상황에 부적절한 정

서표현을 하는 것과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

절은 아동이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이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능

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아동의 정서성, 정

서조절능력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살펴본 이지희와 문혁준의 연구(2008)와 맥락

을 같이 한다. 이들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설

명력을 가진 변인은 아동의 타인조절능력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능력, 긍정

적 정서성, 어머니의 온정․격려 순으로 나타

나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같은 외적인 요인보다 아동의 정서성, 정서조

절능력과 같은 아동의 내적 요인이 보다 직접

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인

영의 연구(2007)에서도 사회적 유능성에 유아

의 정서조절능력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

냈으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그 다음

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어 사회적 

유능성에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아동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

는 데 있어 정서조절능력이 보다 중요함을 보

여준다. 아동이 자신의 정서상태를 인식할 뿐

만 아니라 정서를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기초적인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하

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

수적이다(Saarni, 1999).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아

동은 현재와 이후의 삶 모두에서 정신병리적

인 문제를 겪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Denham, 

2007). 따라서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

을 위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능력을 높

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강나현(2009)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

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수용성 간

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하였으나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

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수용성에 직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85

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수용성 간

의 관계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로 양육

태도에 대한 개념과 측정도구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강나현(2009)은 부모의 전체

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만을 측정하였고, 또래관계의 

측정도 또래가 평정하는 또래수용성과 자신이 

평정하는 또래관계기술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직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의 정서조

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에 대해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과보호가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

가는 현 시점에서 과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아

동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

조절능력과 또래관계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그리고 아동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중

요성을 재인식시켰으며, 어머니의 과보호와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의 매개적 역할을 경험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의 5개 지역에 거주하

는 소수의 표본을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만을 대상

으로 하였으나 연령층을 다양화하여 어머니의 

과보호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분석해본다면, 연령에 따른 발달

적인 변화에 대한 자료 또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만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과보호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도 함께 살펴본다면 이들

의 관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과보호를 측정

하기 위해 사용된 과보호 척도는 한국적 상황

에 맞는 과보호를 측정하기 위해 만 12세 이

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다. 학

령 후기 아동에게 적용하기 위해 초등학교 아

동에게 각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검토하였다

할지라도 원척도의 개발 대상이 청소년이기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를 측정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과보호 

연구는 주로 Parker(1979)의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이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PBI는 우리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정은영, 2008). 그 외

에 Doh와 Falbo(1999)와 정채숙(2002)이 개발한 

과보호척도가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는 아기취

급행동과 보호적 행동 두 요인만을 측정하며, 

후자는 통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고 타당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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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아 과보호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과보호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에서 과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

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과보호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형검

증에서 과보호 총점을 사용함으로써 과보호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구체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관계를 

또래관계기술척도로 측정하였다. 또래관계기

술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도록 되어있

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행동은 타인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므로 또래가 평

정하는 척도를 함께 사용하여 그 차이를 비교

하고 분석해보는 것도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

성을 위해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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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nal overprotection,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peer relationship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Kim, Seong Hui                    Chung, Ock-Bo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overprotection and child 

peer relationships, as mediated by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mprised 

479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aternal overprotection was partly related to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More specifically, excessive 

expectation, obstruction of autonomy, excessive control, and  overprotection and anxiety on the part of the 

mother were negatively related to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Maternal overprotection was partly 

related to child peer relationships. Specifically, excessive control on the part of the mo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 cooperation/empathy. Obstruction of autonomy by the mo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 initiative, cooperation/empathy, and peer relationships. Excessive affection by the mother was positively 

related to child cooperation/empathy and peer relationships. The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was seen to 

be related to peer relationships. More specifically,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was observe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child initiative, as well as to cooperation/empathy. Maternal overprotection had a direct 

influence upon child peer relationships and it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 effect via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Key words : maternal overprotection, peer relationship, emotion regulation,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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